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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 IN CULTURE

에릭 슈미트(Erik Schmidt) <Allmorgendliche Männlichkeit/ 
Recurrent Morning> 캔버스에 유채 210×150cm 2009

독일과 스위스의 회화작가로 구성되어있지만, 이들은 유럽 뿐 
아니라 미국 등 주요 해외갤러리의 소속작가로 활동 중이다. 
또한 이번 전시에는 젊은 작가의 작품을 40년 동안 집중적으로 
수집하며 컬렉션을 구성하는 세계적인 컬렉터 돈 루벨, 메라 루벨 
부부가 수집한 작가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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